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口 특집/국어 속의 한자어 

한자어의 기원척 계보 

이 강 로 
(단국대 교수， 국어 학) 

1. 토박이말파 한자어 

현재의 우리말， 즉 국어는 크게 토박이말과 외래어(外來語)로 갈라 폴 

수 있다. 그련데 한자어가 우리 나라에서 요랜 동안 사용되다 보니， 토박 

이말이 한자어로 바뀐 것도 있고， 한국 사회에서 자생(自生)하여 한국에 

서만 쓰이는 한자어도 있다. 이번 낱말들은 한자어이연서도 같은 한자에 

블 쓰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천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다. 

또 한자어이면서 요랜 동안 사용하는 사이에 토박이말처렴 안식되는 것 

도 있다. 반면에， 한국 한자어가 한국의 언어 사회에서 자생한 것처럼 얼: 

본의 언어 사회에서 자생하여， 일본에서만 쓰일 성질의 한자어가 우리 냐 

라로 들어와서 비판이나 검토를 거치지 않고， 마쿠장이로 사용되는까닭 

에 일본식 한자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뭇하고， 말 아년 말올 사용하는경1 

우도였다. 

본고에서는 한국에서 자생한 한자어， 일본식 한자어， 중국식 한자어 그 

밖의 한자어 들올 계통척으로 분류 논술하여 일상 언어 생활에 보탬이 될 

까 하는 뭇에서 제시하고자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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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한국 한자어 

한국 한자어를， 두 갈래의 큰 기준을 세워서 설명할수 있다. 하냐는토 

박이말이 한자어로 바뀐 낱말들이고， 하나는 한국 언어 사회에서 자생한 

한자어이다. 

1. 토박이 말에 서 바뀐 한자어 

현재를 기점A로 하여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외래어 

없이 순수한 토박이말만A로 연어 생활을 하던 시기에 맞닿게 될 것이다. 

물흔 그 당시의 말도， 그 이천의 어느 시기에 외래어가 들어와서 청착하 

여 쓰이면서 아주 로박이말처럼 쓰였는지는 모를 일이나 우선 그러한 것 

들도 모두 토박야말로 알단 간주하고， 이 논제를 풀어 나가키로 한다. 그 

당시의 토박이말을 현재에 서서 재현하여 보면--물론 형태적 차이는 았 

겠￡나--아버지， 어머니， 누나， 요빠， 아들， 랄 따위， 우리 인간의 알 

상 생활과 아주 밀접한 낱말들이 될 것이고， 다음이 밥， 국， 건건이， 먹 

다， (밥을) 말다， 물 ...... 들이나 오줌， 똥 ........ 짜위 배설물， 안체의 각 부 

분 명칭안 얼굴， 머리， 코， 눈， 엽， 뉘， 배， 등〔背} ..... 짜위를꼽을 수있 

을 것이다. 아우리 원시 사회라도 이런 정도의 낱말은 있어야 최소한의 의 

사 소통은 이루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기 혜문이다. 

이러한 순수한 토박이말이， 계통이 다른 중국--한자어를 국에로 삼는 

나라--파 이웃하여 있고， 중국이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앞섰고， 정치척 

오로강매하다는동의 여러 이유로중국한자에가밀고들어옴에 짜라순 

수한 토박이말을 구석A로 밀어 붙이고 그 자리에 한자말이 대신 차지한 

것들이 굉장허 많다. 

2. 토박이말은 거의 쓰이지 않고 한자어만이 쓰이는 낱말 

이렌 낱말은 로박이말은 옛날운헌에서나 찾아 볼 수 있을 정도이고， 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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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 언어 생활에서는 토박야말은 일선에서 완전히 추방되어 그런 토박야말 

이 있었는지를 어렵풋하게 얄 정도이다. 몇 개 보기를 들겠다. 

말: 이말은， 같은토박이말안오줍，똥들보마먼저쓰였던낱말이다. 

석보 상철(釋讀詳節)둥옛 운헌에 보연 ‘작은말보거홀하며’， 혹은 ‘큰말보 

기 를 하고’ 들의 ‘말보기 ’ 가 냐온다. ‘큰말보키 ’ 는 ‘똥누다’ , ‘작은말보커 ’ 

는 ‘요줍누다’의 돗이다. 이 i말돌은 현재뜯 모두 대변(大便)， 소변(小便) 

짝위의 말로 대치되었다. 요줍， 똥 들은 대변 7초변과 함께 현재 사회에서 

도 쓰이고 있A냐， 작은말보기 큰말보기 들의 순수한 토박이말은 야마 사 

라진지 오래다. 메→산(山)， 가랑→캉(江)， 나들이→출엽 (出入) ， 이 말 

에서 벤진 ‘나들이웃， 밤나들이， 냐들잇강’， 옷갓→의관(衣冠)， 다시 이 

말에서 벤진 ‘옷갓하다’(갓을 쓰고 두루마커흘 엽은 청장차림)， 오누이→ 

남매(男妹)， 나풋·구례나풋→수염(覆醫) ....•. 퉁퉁 들도 모두 이런 계통에 

속한다. 

3. 토박이말과 한자어가 뭇이 벤지연서 함께 쓰이는 낱말 

토박이말과 한자어카 뱅존하여 쓰이면서， 똑같은 뭇에서 한자어와 달리 

번진 것들이 았다， 토박이말의 ‘나이， 이， 사내， 계집， 늙은이’보다는 나 

, '.ò 1 에 대 한 연세 (年歲)， 춘추(春秋)， 이 에 대 한 치 아(觸牙)， 사내 에 대 한 

남자(男子)， 계집에 대한 여자(女子)， 늙은이에 대한 노인(老Á)들은， 토 

박이말에 대응펀 한자어라는 틀에서 、 벗어나， 토박이 말은 낮은말， 한자어 

는 착듯한 말 .들로 은연히 구별되어 쓰이고 있다. 

4. 한국에서 자생한 한자어 

언에 사회에서 생활 양식의 변천과 문화의 발전에 짜라 새로운 낱말이 

생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요， 한국 사회라고 하여 예외는 있을 수 

없게 마켠이다. 조선조 사회에서는 상류 계층의 국민은 한문 교육을 필수 

척A로 받아， 과거 제도를 비롯한 갖가지 고시(考試)에서는 한문이 바탕 

이 되고， 문자 생활의 대부분은 한자이었다. 그러으로 새로운 낱말이 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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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는 바탕이 되는 말도 토박이말보다도 한자를 독특하게 사용하는 1 데 약 

숙하여져서 한국식 한자어가 상당수 생기게 되었다. 몇 개의 보기를 들어 

보인다. 

우리 나라의 수업 지출에서는 현금이냐 물품야 어느 주체를 기준으로 그 

리로 들어오는 것， 즉 수입되는 것을 上 자를 써서 표시하고， 반대로 어 

느 주체에서 지출되는 것을 下 자를 써서 표시하는 것이 치부(治樓)

즉 요새 회계 용어로 부기 의 관례로 되어 있였다. 이련 원리 밑에서 

上 자를 아래나 위에 놓아 독특한 한국 한자어를 만들었다. 

上 차를 바탕*으로 한 낱말에 는 차하(上下) 환자(還上) 외 상(外上) 들이 

있다. 특히 上下에서의 上은 ‘차’로 읽는데， 上下의 돗은 국만이나 개안 

에게서 받아들안 것을， 다시 국민이나 개안에게 지급할 혜에 쓰고， 還上

、 의 上은 ‘자’로 읽어서 還上의 독음어 ‘환자’인데 •. 국가에서 거두어들인 

세곡(親數)이나， 기타의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곡식을 일정한 걸마를 붙 

이어 백성에게 꾸어 주고 가을 추수 후에 받아 들이는 것을 뭇한다. 外上

은 ‘외상’ A로， 또는 ‘외자’로도 읽는데， 살지로 上--주체에게로 돌아 

을 돈이나 물품--이 되어야 할 것이 上 이외에 머물러 있다. 즉 물품은 

팔거나 나갔는데， 응탕 받아야 할 값은 上 이외에 었다는뭇에서 외상(外 

上)이 되었다. 

下 자를 바탕￡로 한 낱말로는 용하(用下). 가하(加下). 탈하(頻下) 들 

이 있는데， ‘용하’는아랫 판청에서， 쓸비용을지급하여 주는 것이고， ‘가 

하’는 계획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도모자라서 가외(加外)로 더 지급하는 

것이고， ‘탈하’는어느한덩어리에서 일부분을분할(分劃)하여 팔거나， 지 

급하는 것을 뜻한다. 특히 ‘碩’자는 題(턱 이)자의 고자C古字)인데， 이것 

은탈이 났다， 배달， 뒤탈， 큰탈들의 ‘탈’이란 낱말을 나타내는 음으로 읽 

고， 여 기 에 한자를 덧 붙여 病뼈， 稱J없. j項票. j밟下 들의 낱말을 만들어 썼 

다. 명탈은 명으로 안한 결석이나 결근신고， 칭탈은 무슨 탈이 났다고 핑 

계하는 행위， 탈풍은 무슨 탈이 났다고 웃어른께 아뢰는 행위， 탈하는 어 

느 한 덩어리에서(탈이 생져) 일부분을 분할하여 파는 행위를 뭇한다. 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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밖에도 口傳， 同知(이 동지 김 통지 따위)， 혔知(박 첨지 천 첨지)， 實

子， 還조 還金 짜위 제도에， 公兄， 通引， 軍후， 使令， 房子 짜위 지방 판 

청에서 쓰는 용어， 同價紅養， 홈훌프R， 成興差使， 恐甲移z:" 四柱八字，

南大門入納， 我歌훌P昌 들 수많은 한자어 숙어 들이 있다. 

3. 일본식 한자어 

얼온식 한자어는 그 구조에 있어서 한국 한자어나 중국 한자어와는 완 

천히 다른 점이 었다.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는 모두 한자를 음독(音讀)하 

고 있고， 한자어도 이 음독을 바탕A로 하여 만들었다. 그러나 일본어는 

훈독(뢰11讀)도 하고 음독도 하여， 한자어의 구조도 두 글자가 한 낱말을 이 

루는 경우에， 敎育과 같은 낱말은 두 글자 모두 읍득하는데， 佛i즈와 같은 

낱말은 두 달자를 모두 훈독한다. 이 경우에 씬 자는 일본에서 독특하게 

만든 글자로서 훈독만 하고 음독은 할 수 없는 일본 한자이다; 이러한 얼 

본식 한자가 바탕이 되어 位入 ( -;-- 그 ~ ), 積싹( ‘"/ ~ 그 n , 見효( ~ 그 ~ )들 

의 얼본식 한자어가 있는데， fH죠와 같은 말이 우러 나라에 들어와서는， 

일본식 한자어보다 한 술 더 떠서， 효 자가 入에 L 자를 합친 글자이고 

入의 우리 음이 ‘업’이라는 잠재 의식에서 음을 제멋대로 만들어서 {:t싹 

을 ‘사업’￡로 읽는가 하연， 알본말 그대로 시쿄미라고 읽고 있다. 이와 

는 대 조적 우로 輪中과 같은 말은 윗 글자는 훈독하고 아랫 끌자는 음독하 

기도 하는데， 이런 일본식 한자어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낱말인데도 그 

냥 쓰고 있다. 심지어는 한캉의 방죽안 같은데 쌓은 둑을 윤중제 (輪中뚫)‘ 

라고 하는가 하면， 윤중 중학교(輪中中學校)라는 학교 명칭이 있다; 일본 

식 한자어를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수용하여 쓰는가를 잘펴보도록 하자. 

1. 일본식 한~~)어를 우리 나라에서 수용하여 쓰는 현황 

일본식 한자어를 우리 나라에서 수용하여 쓰는 방법에는 대체로 다음과 

같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생각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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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쩨 고쳐 사용하여야 할 유형 

1) 일본식 한자어 를 우리 식 한자어 나 토박이 말로 고친 유형 

앞에 서 말한 얼본식 한자 효올 포항한 낱말이 나 알본의 특수한 습관。1 

나 천통 또는 생활 양식들을 나타내는 한자어는 우리 나라에서는 형태 그 

대로 받아들여 쓸 수는 없다. 이련 것들은 한국 한자어의 조어법이냐 구 

조에 맞게 고쳐 써야 한다. 이런 낱말틀을 고쳐 사용하는 데에 대체로 세 

가지 유형A로 갈라 보는 것이 현리하겠기에 내 나릎대로 분류하여 제시 

하고자 한마. 

(1) 고친 낱말야 잘 쓰이 고 있는 낱말. 

이 낱말올 다시 토박이말로 고친 것파 한자말로 고천 것A로 칼라 보면 

다음과 같다. 

@ 토박이말로고친 것 

일본식 한자어를 토박이말로 고친 것A로는 다음과 같은 낱말이 있다. 

τ몇 개 보기를 든다. 

調子-→가학 

路地-→골목 

.$빼--풋강 

홉代-→풋자리 

左官-→미장이 

憐'Í"-→성냥 

m홉-→주머니 

小刀-→주머니칼 

@ 토박이말과 한자어가 섞언 낱말 

고친 낱말의 어느 한 형태소나 낱말이 토박이말이고 다른 형태소나 낱 

말이 한자어로 된 것. 

홉家-→셋(賣)집 

終車-→악차(車) 

@ 일본식 한자어를 한국식 한자어로 고친 것 

일본식 한자어는 훈독하게 된 낱말과 음독하게 펀 낱말이 있어서 그 죠 

어법이냐 씀씀이카 우리 나라의 그것과는 판야하게 다르므로 한국식 한자 

어로 고천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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互角-→백중(伯f中) 

同土-→동안(同A) 

退禮-→당헤(答꿇) 

훌信-→내신(來信) 

빼中-→첩중(옳中) 

封切-→개 봉(開훨) 

內1Il-→겸 직 (暴職)

取링1-→거 래 〔去來)

(2) 고친 낱말이 찰 쓰이지 않거나 거부 당하고 있는 유형 

우리 냐라의 언어 사실에 맞지 않는 일본식 한자어 를 우리 말의 언어 사 

실에 맞는 낱말로 고쳤는 데도， 오래 써 요던 버풋이나 안식 부족A로 언 

중에 잘 먹혀 들지 않고 있는 것틀이 었다. 

@ 토박이말로고친 것 

f뚱훌u-→구살 

圖所-→군데 

성配-→물매 

據깐-→치러넣기 

@ 한자어로고친 것 

世帶-→家口

*字-→缺揚

弱點-→缺點

利子-→킬미 

取됐-→다품 

챔物-→침 

果物-→果實

※췄홉-→敎행 

※췄홈이란 말운 그천에 사회에서 쓰이만 말인데， 그 제도가 없어짐에 t4라 그 말 
도 자연히 사어 (死語)가 된 것이다. 

@ 고친 낱말과 고치기 천 낱말이 함께 쓰이는 것 

우리 말의 언어 법칙에 맞지 않는 한자어를 우리 말에 맞게 고치었는데 

도 언어 습관에 젖어서 고치기 천의 알본식 한자어와 고친 뒤의 낱말이 대 

퉁하게 쓰이는 것이 았다. 이런 것들은 고친 우리 말로 쓰도록 언중이 각 

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. 몇 개 보기를 들어 보안다. 

@ 토박이말로 고친 것 

牛車-→달구지 

'ðf;面-→우안 

陳]i-→백돌 

@한자어로고친 것 

毛布-’당요 

手形-→어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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造花-→가화(假花) 료日-→명얼〔命日) 

十A十色-→각언각색 (各A各色)

彈賣-→억배 (jfJJ賣) 名所-→영승(名購) 

上演-→공연 (公演)동房-→반환(退還) 

具申-→구진(具陳) 內約-→밀약(密約) 

達辯-→능변 (能辯) 主從-→수종(首從) 

取練-→단속(團束) 

2) 일본식 한자어를 앞뒤를 바꾼 유형 

일본식 한자어를 그 한자어률 이룬 한자의 앞뒤 차례를 바꾸어서 한국 

한자어로 만든 낱말이 있다. 

論談-→담론(談論) 

版木-→목판(木版) 

面拜-→배면〔拜面) 

品切-→철풍(切品) 

쫓解-→해몽〔解夢) 

色樂-→염색(횟色) 

앞에 든 각 낱말은 고친 낱말이 찰 쓰이는 것도 있A냐， 찰 쓰이지 않 / 

는 것도 있다. 

4. 중국의 이문(奏文)과 고대 백화 계통의 한자어 

한자어 는 모두가 한자를 바탕A로 한 낱말이 다. 한자의 본바닥이 중국 

이나만큼 중국식 한자어가 짜로 있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될는지 모른다. 

그러나， 현재 알반 상식4로는 한자어라 하면 대체로 고전(古典)에 쓰안 

운어(文語)를 말한다. 그러나， 중국에서도 언어가 발달됨에 짜라 고천어 

이외에 백화라는 것이 따로 었다. 여기에서 고천어의 지식만 카지고는 해 

결하지 풋할 것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었다. 東파 西로 이루어진 東西라 

는 낱말이 문어에서는 ‘통쪽과 서쪽’이라는 룻으로 쓰이지만， 백화에서는 

물건(物件)의 돗 ò 로 쓰는 짜위이다. 이런 것들을 중국의 백화어계(白話 

굶系)라 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이겠다(다음 분류는 필자의 주관에 의한 

것이으로 다른 휴연에서는 많은 이의가 있을 것임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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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천운(天文)이냐 시령 (時令)에 관한 말 

흉歲 守歲 뼈午 白日 光景 更偏(경루) 

除夜 꽃天 坐更(更을 얄리거나， 알리는 소임을 맡은 사랑) 

2. -안문 및 자연 지리에 관한 말 

이 항목에서는 사회 지리， 안문 지리 중에서 고천어와 구멸되는 것올 몇 

개 추리어 제시한다. 

山頂 山底 官路(큰걸의 풋 大路와 같음) 直路 湖退(이 말윤 한국 한자어 로는 

순서가 바뀌어 退湖로 쓰엄) 池樓 內裡(大關의 풋) 東宮(세자가 있는 곳， 건의 되 

어 세자). 

3. 사희 생활이나 제도에 관한 말 

:jJ圍(사냥하는 행위) 壓印 打印(도장찍다) 畵뺀 告身 解由 文引 謝뼈(사체) 散

官閔官 時쏠 폼폼(거짓말) 훌照 本錢 放鷹(매사냥) 低頭 親事 T훌 掛孝 大#

洗手 首l뼈(머리에 쓰는 수건) 뼈裡(철릭) 

4. 안조(Á造) 가공(加工)에 판한 말 

이 계통의 말은 어혀한 자료에 인공을 더하여 만든， 안류 생활에 필요 

한 물건이 나 가설물 짜위 를 말한다. 

板橋(널다리) {!PJ[ (암키와) 馬房(외양간) 뽑子(울타리로 둘러친 바자) 

없房(寢室) 開링(활을 당기 다J 鳥鏡(총) 

5. 사회 활동의 주체로서의 인간에 관한 말 

이 계통의 말은 사회를 구성하고있는 것윤인간， 즉 사랍이라는변에서 

자회 생활의 주체로서의 언간에 관련된 것이다. 

長老(중을 높이어 이르는 말) 道士 布拖 秀才(선 lll， 대체로 창가들기 이천) 

胡觀(욕 할얘 에 호로자식 , 또는 후레 자식 이 니 하는 ~뜸말) 

太藍(고자를 높이어 부르는 말) 흉햄 令堂(남의 어머니의 높임) 

<6. 안체 (Á體)나 안체 를 바탕4로 하여 번진 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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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계통은 사량의 각 부푼의 명칭 o 로， 얼굴， 배 둥 •..••• 짜위와， 안체얘 

서 배설되는 붐비물， 땅， 오줍 둥을 치칭한다. 

天門(머리의 한 가운데 있는 百會p;:) 門牙(대문이) 拖指(염치손가락) 

小指 長指 J!I門 大便 小便 天량(여자의 월경) 月經... 

7. 음식물에 대한 말 

揚飯 豆짧 沙橋， 훌훌油~ . .••• 짜위 

이상의 1-7 에 옐거한 말들은 중국 고천에 살리어 있어， 일만 고천어와 

쿠벌이 되지 않는다. 그러나 엄밀히 따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연 중국의 

언어 사회에서 쓰던 백화가 오랜 통안 써 내려 오면서， 다른 고천어와 함 

께 우리 냐라로 유입되었기 혜문에 알반의 언중은 그것이 백화업을 안식 

하기 어려운 것들이다. 중국 소설 삼국지 연의(三國志演義)에 냐오는 許

田打圍의 ‘타위’를， 우라 냐라의 석학도 찰 이해하지 못하였먼 척이 았다. 

일반 고천어에서는 務繼， 山繼들의 한자어는 그 구조로 보아 지시하는 뭇 

올 짐작할 수 있다. 그러나 打圍에서는 ‘사냥’이라는 돗을 암시하는 살마 

리를 찾올 수가 없다. 이것들이 백화어의 특칭이다. 

5. 마무리 

한국말과 중국말운 언어 계통이 근본척 으로 다르다. 그러 나 지 역 척A로 

인접하여 있고， 역사적으로 먼 옛날부터 우리 냐라와 문화 교류가 반번하 

였기 혜문에 많은 한자 외래어가 들어 와서 현재까치 쓰이고 있다. 외국 

어의 수업을 무조건 만대하여서는 안 되겠A나， 외래어의 뱀랍이 우리 냐 

라의 로박이말을 너무 칩식하여 로박이말의 계통까치 뒤흔들거나 잘뭇완 

외래어， 버혀야 할 외래어까지도 무비판적 o 로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 

다. 여커에 외래에를 수용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토박이말과 한자어와의 관 

계 토박이말의 특성파 한자어의 특성들을 연밀히 검토 연구하여 국어를 

순화하는 례에 앵성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. *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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